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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에서 천연 칼슘영양제 개발
에코바이오텍, 무독성 고활성 산화칼슘 상품화 … 작물 증산효과 입증

천연 패각류를 특수 처리해 식물은 물론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칼슘영양제가 개발됐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에코바이오텍(대표 구자준)과 전문학교 장현유 교수는 남해안 청정지역

의 바지락 등 패각류에서 무독성 고활성 산화칼슘을 추출해 식물용 칼슘 영양제 상품화에 성공했다고 11월1일 

발표했다.

고활성 산화칼슘은 청정지역 패각을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8시간 이상 구운 후 3만볼트(V)의 고전압

을 통전시켜 만든 산화칼슘을 물에 용해시킨 것으로 강알칼리성이며 칼슘 이온이 매우 활성화돼 식물체에 빠

르게 흡수된다.

특히, 개발된 고활성 산화칼슘은 공법상 화학적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독성이 전혀 없으며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식물은 물론 산성화된 사람의 체질 개선에도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바이오텍은 먼저 모든 식물의 칼슘영양제로 사용이 가능한 <액티칼 V>와 버섯 증산용 <액티칼 M>을 

상품화했으며, 조만간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칼슘 보급용 식품으로 고활성 산화칼슘을 활용할 계획이다.

에코바이오텍은 <액티칼 V>이 시비 시기 등의 제한이 없어 작물별로 10-25%의 증산 효과를 나타냈으며 

<액티칼 M>은 버섯의 균사 생장속도를 촉진시키는 한편 버섯에 치명적인 푸른곰팡이병이나 갈반병 예방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에코바이오텍 구자준 대표는 “식물에게도 필수 영양분인 칼슘은 자연 상태에서의 이동과 흡수가 대단히 어

렵기 때문에 작물용 칼슘영양제 개발은 큰 증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칼슘영양제도 곧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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